
 

 

Kang Kang Hoon I PRESS RELAESE 
   

2025년 5월 16일 (금) - 2025년 7월 13일 (일) 

조현화랑_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신라호텔 B1 

화 – 일 10: 30 – 18: 30 

 

조현화랑_서울은 사진과 착각될 만큼의 섬세한 환영 너머로 유형과 무형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가 강강훈의 

개인전을 2025년 5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개최한다. 2022년 조현화랑 개인전 이후 2년 반 만에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강강훈 작가의 인물화와 목화 모티브가 내포하고 있는 세대간 흐름의 메타포를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고유한 회화적 표현으로 드러내는 최근 신작들을 소개한다. 2025년 제작된 200호 사이즈의 대작 4점과 

목화 소품들이 화이트큐브 공간을 밀도 있게 구성하여, 실재와 재현에 대한 작가의 깊은 사유를 몰입감있는 

경험으로 선사할 예정이다. 

 

강강훈은 미술사에서 가장 오래된 형식 중 하나인 초상화를 통해 자신의 자녀의 모습을 그린다. 그는 개별적 존재를 

충실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의 존재론적 상태를 포착하기 위해 인물의 정적인 조형의 틀 안에서 관계 속 

생성되는 정서적 움직임과 생명의 에너지를 담아내려 한다. 이러한 시도는 딸아이의 표정을 사진으로 수백 장 

촬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과정은 계산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에, 딸과의 감정적 교감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소통이 화면을 구성하게 된다. 작가가 딸을 작품에 등장시킨 것은 2016년부터로, 작품에는 딸의 성장과 

변화하는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긴다. 섬세한 붓질로 기록되는 이러한 작업은 전통적인 가족 초상화의 범주를 넘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과 정서적 연결, 그리고 기억의 층위를 포함하는 관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작품에서 중요한 모티프 중 하나인 목화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존재를 상징하며, 자연적 오브제에 내포된 초월적 

존재성을 함축한다. 작가가 목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2022년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재 이후 목화의 부드러운 

솜털과 솜을 받치고 있는 잎사귀가 어머니의 흰머리와 손을 연상시키면서이다. 목화의 솜은 생기가 깃들지 않은 

꽃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생명의 온기를 품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다. 세대 간의 흐름과 변화하는 

존재를 은유하는 동시에, 존재와 부재, 유형과 무형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형성하는 목화와 인물의 대비는 바니타스 

회화 전통의 유한성과 영속성에 대한 주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목화의 묘사에서 과감히 생략된 디테일과 두꺼운 물감이 만들어내는 강한 마티에르, 그리고 절제된 색감이 

형성하는 독특한 시각적 언어는 마치 땅에 발을 딛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 물질적 형상을 취하면서도 

그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적 세계를 향하며 추상성의 경계를 넘나든다. 이러한 표현은 <비는 그친다(After Rain)>, 

<해는 진다 (After Sunset)>, <모든건 스쳐 지나간다(All things pass)>와 같은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자연 속 

변화하는 존재, 생명의 지속성과 영성을 포함한 비물질성을 주제로 부각시킨다. 아이의 얼굴과 함께 배치된 목화, 

그리고 작품 속을 비추는 빛과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은 세대를 이어 지속되는 존재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끊임없이 상실되나 새롭게 이어지는 존재에 대한 기억을 호출하는 시각적 메타포로서 고유한 의미를 

획득한다. 강강훈 작가가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회화적 본질을 고스란히 담는 이번 전시는 7월 13일까지이다. 

 

 

 



 

 

 

 

 

 

작가소개 

 

 

 

 

강강훈 https://www.johyungallery.com/artists/45-kang-kang-hoon/biography/  

 

강강훈 작가의 인물화 연작은 어떤 대상을 단순히 재현의 차원에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 내면의 세계로 진입하게 하여 관람자를 진정한 자아와 대면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우리 내면에 

잠들어있는 또 다른 자아를 탐색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들여다보게 한다. 작품의 소재로 간간히 등장하는 

작가의 딸은 작가 자신을 투영한 것이기도 하다. 작가를 닮은 한 인생의 찰나를 놓치기 싫다는 데서 연유한 

작업은 자유로운 물감의 형태들과 함께 유동적으로 표현된다. 최근의 목화 시리즈는 인물에 사물을 더하여 

과거와 미래라는 폭넓은 주제를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서 선보인다. 주요 그룹전으로는 제주도립미술관, 

우양미술관, 클레이 아크 김해미술관, 경기도박물관, 제주 현대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이 

있으며,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를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아트 

페어에서 작품이 매진될 만큼 주목받고 있으며, 오늘날 한국 현대미술의 선두주자로서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의 표기된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화질 이미지 연결] 

 

https://www.johyungallery.com/artists/45-kang-kang-hoon/biography/
https://www.dropbox.com/scl/fo/vqyxrftedx69sx58g7w3n/AMYnBOsFNwQaohuRh1CtvS0?rlkey=i7hyp8m4n5pcqfkf642oy77mq&st=i0drsbq9&dl=0


 

 
 

Kang Kang Hoon Artist Profile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Johyun Gallery



 

 

 

 

 

 

 

 

 

 

 

 

 

 

 

 

 

 

 

 

 

 

 

 

 

 

 

 

 

 

 

 

 

 

 

 

All things pass, 2025 

Oil on Canvas 

259 x 194 cm 

 

 

 



 

 

 

 

 

 

 

 

 

 

 

 

 

 

 

 

 

 

 

 

 

 

 

 

 

 

 

 

 

 

 

 

 

 

 

 

After Rain, 2025 

Oil on Canvas 

259 x 194 cm 

 

 

 



 

 

 

 

 

 

 

 

 

 

 

 

 

 

 

 

 

 

 

 

 

 

 

 

 

 

 

 

 

 

 

 

 

 

 

 

After Sunset, 2025 

Oil on Canvas 

259 x 194 cm 

 

 

 



 

 

 

 

 

 

 

 

 

 

 

 

 

 

 

 

 

 

 

 

 

 

 

 

 

 

 

 

 

 

 

 

 

 

 

 

Cotton, 2025 

Oil on Canvas 

259 x 194 cm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저작권 정보와 조현화랑 제공을 정확히 명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미지는 전시기간 내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이 윤 희   

M 010-3550-1170 

E press@johyungall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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